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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서

	제목: [취재요청]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보도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팀 서연화 팀장 (sara@ecofem.or.kr/ 010-9327-0502) 
배포일시: 2023. 9. 18.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 기자회견
성평등 없이는 기후정의 없다!
성평등한 기후정책 요구한다!
· 국내 기후대응 정책에서 젠더관점 부재, 성평등도 기후위기 대응도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
· 11개의 여성·환경·기후·동물권·청년단체들이 모여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10대 원칙 수립
· “성장과 개발중심은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수 없다, 탈성장 돌봄사회로 전환하라!”
	
● 일시: 2023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관: 여성환경연대
● 공동주최: 동물해방물결, 민달팽이유니온,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달과나무, 장애여성공감, 청년기후긴급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 진행 (사회: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발언 제목
	발언자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라.
	나영(셰어)

	기후대응 정책 전반에서 젠더관점을 반영하라.
	사라(여성환경연대)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종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라.
	장희지(동물해방물결)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지수(민달팽이유니온)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라. 
	민선(청년기후긴급행동)



● 퍼포먼스: 대형 요구안 판에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10대 원칙 키워드 부착



· 9월 19일 (화) 여성환경연대를 포함하여 동물해방물결, 민달팽이유니온,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달과나무, 장애여성공감, 청년기후긴급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총 11개의 단체는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과 10대 원칙을 발표합니다. 

· 현 정부는 성장과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모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위기의 시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1개 단체는 여성, 청년, 성소수자, 비인간동물을 모두 포함한 페미니즘의 관점이 기후정의 담론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과 ▲돌봄의 공공성 확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기후대응 정책 전반에 젠더관점 반영 ▲탈중앙집권적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젠더관점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요구 ▲종평등 사회로의 전환 ▲핵발전, 석탄발전 계획 폐기 ▲주거불평등 해결 ▲여성농민 권리 보장 및 식량주권 확보 ▲국제사회 책임 이행 이라는 10개의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 성장과 개발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탈성장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 다가올 923 기후정의 행진, 11월 말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 회의에서도 울려퍼지게 할 것입니다.

· 성평등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본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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